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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디어 활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역 사회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과 미국 수용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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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n = 529)과 미국(n = 481)에서의 서베이를 통해 수용자가 지역 사회와 관련한 정보 

습득 경로로서 지역 언론을 중요하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용이 수용자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

착과 관여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했다. 대표적 지역 언론인 지역 일간지와 지역 지상파 TV의 활용도 및 

효과를 지역 라디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견주어 고찰했으며 수용자를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로 구분해 그 차이도 고찰했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에서 지역 정보 습득 경로로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지역 지상

파 TV도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지만 지역 일간지의 역할은 현저하게 뒤떨어졌다. 하지만 양국 모두

에서 지역 일간지를 통한 지역 정보 습득은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 모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한국에서 지역 일간지를 통한 지역 정보 습득은 단기거주자의 지역 사회 관여에 그리고 정

착완료자의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 모두에 기여했다. 지역 지상파 TV는 미국에서 정착완료자의 지역 

사회 애착에만 중요한 역할을 할 뿐, 한국에서는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 집단 모두에서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에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그 

함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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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지역 언론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과 애정은 줄어드는 중이다. 

자연스레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지역 언론의 호소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2004년 3월〈지역 

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역 신문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지역 신문을 위한 법

적ㆍ재정적 지원이 진행되었다. 2014년 6월에는〈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 방송에도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이 제도들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되는 것

이 사실이지만(이승선, 2014; 이정기ㆍ김정기ㆍ김동규, 2013),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는 현실 

자체가 지역 저널리즘의 실종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언론에 대한 학계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지역성과 공공성의 보루인 지역 언론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론 그리고 지역 언론이 공적 책무를 다하는지

를 물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찰론이 공존한다. 학계에서 당위적 규범론의 목소리가 상대

적으로 더 큰 것이 현실이지만(김재영ㆍ양선희, 2015; 원용진ㆍ황상현, 2011 참조) 그럼에

도 불구하고 비판적 성찰론을 제기하는 학문적 노력은 중요하다. 지역 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이 지금껏 당연히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지만 과연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를 위해 충실히 기능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주정

민, 2004),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ㆍ제도적 차원의 거시적 담론이 아니라 수용자 개인의 

목소리를 듣는 미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양혜승, 2014; 이강형ㆍ문

종대, 2006; 임영호, 2002)도 그 울림이 작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에서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수용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역 언론에게 부과된 기본 책무는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지역민에게 공급하고 지역 사회 유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규

명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 유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지역 사회 통합 

가설(community integration hypothesis, Janowitz, 1967)을 중심으로 누적되었지만 국내

에서는 실증적 연구가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양혜승, 2014; 오미영, 2008 참조). 더군다나 

이런 주제를 놓고 한국과 외국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용자가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창구로서 지역 언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지역 언론의 활용이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관여 증진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해외 수용자와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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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비교의 축을 도입하고자 한

다. 첫 번째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비교이다. 전통적 지역 언론인 지역 일간지

와 지역 지상파 TV뿐만 아니라, 날로 다양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해 소셜미디

어,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의 역할과 위상을 서로 견주어보고자 한다. 두 번

째는 한국과 미국 수용자의 비교이다. 미국은 그야말로 미디어의 국가이다. 2015년 1월 

말 현재 TV 방송사가 1,785개에 이르고(NAB, 2015, 1, 26), 일간 신문은 그 숫자가 줄

어들기는 하지만 2014년 현재 1,331개에 이른다(NAA, 2015, 3, 30). 더욱이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신문과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역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방송은 2백

여 개의 지역 시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간지는 지역

에서 발행된다. 비록 미국의 지역 언론이 지역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 수용자가 지역 사회 관련 정보 습득에 어떤 지역 미디어 

혹은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용이 지역 사회 애착과 관여에 

어떤 연관을 맺는지를 한국 사회와 견주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한다. 물

론 미국에서의 미디어 수용 현상이나 효과가 한국 사회가 추구할 모델이나 모범답안이

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지역 미디어의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존 문헌 고찰

1) 지역 미디어 이용과 지역 사회 유대

지역 미디어 이용이 지역 사회 유대를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지역 사회 통합 가설(Janowitz, 

1967)에 바탕을 둔다. 이 가설의 핵심은, 지역 미디어는 해당 지역 고유의 관점이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기에 수용자의 지역 미디어 이용은 지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나아

가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예, 양혜승, 2014; 오미영, 2008; Hoffman & Eveland, 2010; Lai & Tang, 2015; 

McLeod et al., 1996; Paek, Yoon, & Shah, 2005; Rothenbuhler, Mullen, DeLaurell, & Ryu, 

1996; Stamm, Emig, & Hesse, 1997; Viswanath, Finnegan, Rooney, & Potter, 1990).

지역 사회 통합 가설의 핵심 개념인 ‘지역 사회 유대’(community ties)의 명확한 정의는 없

다. 로덴불러(Rothenbuhler, 2001)는 이 개념이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행위적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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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포괄한다고 봤다. 즉, 지역 사회에 애착감을 느끼는 것, 지역 사회의 사안에 관여하는 

것, 지역 사회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 등을 두루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 유대를 지역 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과 지역 사회 

관여(community involvement)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othenbuhler et al., 

1996). 지역 사회 애착이란 정서적ㆍ인지적 유대를 통해 개인이 지역 사회와 동일시하는 것

을 의미하며, 지역 사회 관여란 지역 사회의 일을 인지하고 사고하며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사회 애착과 지역 사회 관여는 둘 다 인지적 요인을 기

반으로 두지만 전자에서는 정서적 요인이, 후자에서는 행위적 요인이 중요하게 결합되었

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 미디어에 부과된 근본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 사회 구성원을 해당 지역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 미디어가 개인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 즉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 및 관여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미디어의 근본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되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 핵심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유대에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을 고찰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지역 신문에 집

중적인 눈길을 보냈는데 일부 연구는 지역 신문과 견주어 다양한 지역 미디어 유형의 영

향력을 비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로덴불러 등(Rothenbuhler et al., 1996)은 지역 신

문과 지역 TV의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지역 신문 구독은 지역 사회 관여에는 유의미한 기

여를 못하지만 지역 사회 애착에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TV 시청

은 지역 사회 관여와 애착 모두에 유의미한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스

와나스 등(Viswanath et al., 1990)은 지역 신문과 지역 케이블의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지

역 신문 구독은 지역 사회 관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케이블 가입은 아무

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중에도 유사한 비교를 시도한 경우가 있다. 강원 지역 수용자를 대상으로 

신문 및 방송의 영향력을 비교한 오미영(2008)의 연구에서는 일부 방송사 지역 프로그램 

시청과 지역 일간지 구독이 지역 사회 유대(소속감, 일체감, 애착,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쇄매체, 지역 지상파 TV, 지역 라디오 등 다양한 지역 미디어

의 영향력을 함께 비교한 양혜승(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 일간지를 포함하는 지역 인쇄

매체가 지역 지상파 TV에 비해 지역 사회 관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자신의 지역 사회를 광역시ㆍ도 단위 이상으로 넓게 인식하는 개인과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로 좁게 인식하는 개인으로 구분해 그 결과를 고찰했다. 지역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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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지역 사회 관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지상파 

TV는 자신의 지역 사회를 광역시ㆍ도 단위 이상으로 넓게 인식하는 개인에게서만 지역 

사회 관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 방송보다는 지역 신문이 상대적

으로 지역 수용자의 유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연구마다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미디어 유형이 다르고 미디어 이용에 대한 측정방법도 다르기에, 

뚜렷하고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몹시 곤란하다.

그런데 지역 미디어 이용과 지역 사회 유대 사이의 인과관계는 오랜 논란거리이다

(McLeod et al., 1996; Stamm, 1985; Stamm & Guest, 1991). 지역 미디어를 많이 이용함으

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양혜승, 2014; 오미영, 2008; Rothenbuhler 

et al., 1996; Viswanath et al., 1990), 지역 사회 유대나 정체성이 강한 개인이 지역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강형ㆍ문종대, 2006; 이영원, 2014; Jackson, 1981; Stamm 

& Fortini-Campbell, 1983; Stamm & Weis, 1986). 물론 전자의 인과관계에 바탕을 둔 연구

들이 더 많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지만(Friedland & McLeod, 1999) 지역 미디어 이용과 지역 

사회 유대의 관계는 일종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Norris, 

2000), 많은 연구자가 주장하듯(양혜승, 2014; 오미영, 2008; Westerik, 2001) 어떤 인과관계

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 연구의 관점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지역 사회 유대

수용자가 지역 사회 정보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경로가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해지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그 경로는 훨씬 더 복합적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용자의 일상에 깊이 파고든 인터넷은 국제적ㆍ전국적 정보는 물론이

고 지역 사회 정보까지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웹사이트는 이런 편리함을 극대화시킨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과 더불어 지역 사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일 수 있으며(Stamm 

et al., 1997), 인터넷 이용이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관여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Dutta-Bergman, 2005; Mesch & Talmud, 2010; Ognyanova et al., 2013).

날로 대중화되는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매스미디어

에서 일차적으로 제공된 지역 사회 정보를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거나 가공

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점이지대로서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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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유통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셜미디어 이용과 지역 사회 유

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시민

의 의견을 모아내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

들(Frangonikolopoulos & Chapsos, 2012; Wolfsfeld, Segev, & Sheafer, 2013)을 고려할 

때, 소셜미디어 이용이 지역 사회 애착이나 관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양혜승(2014)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지역 사회를 광역시ㆍ도 단위 

이상으로 넓게 인식하는 개인의 경우 지역 인쇄매체 구독과 더불어 소셜미디어 이용이 

지역 사회 관여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지역 지상파 TV보다도 소셜미

디어가 지역 사회 유대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또한 지역 사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지역 사

회 애착이나 관여에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 지역 신문이나 지역 TV 뉴스를 많이 접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 많은 개인이 지역 문제에 대한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태도는 지역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체류 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effres, Dobos, & Sweeney, 

1987). 또한 지역 사회 이슈에 대한 주변사람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이나 토론이 지역 사

회 참여를 높이고(McLeod, Scheufele, & Moy, 1999; McLeod et al., 1999), 지역 사회 

관여를 높인다는(Stamm et al., 1997)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역 사회 유대에 어떤 상대적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의 역할

개인의 지역 미디어 활용 그리고 지역 사회 유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지역 사회 거주 기간(Scheufele, Shanahan, & Kim, 2002; 

Stamm & Guest, 1991; Viswanath et al., 1990), 지역 사회 내 주택 소유 여부(Paek et al., 

2005; Scheufele et al., 2002), 자녀의 수(Mesch & Talmud, 2010; Rothenbuhler et al., 1996), 

연령(Hoffman & Eveland, 2010; Rothenbuhler et al., 1996), 교육 수준(Mesch & Talmud, 

2010) 등의 영향력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개인의 지역 사회 거주 기간은 개인이 정신

적ㆍ물질적 측면에서 축적한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the community)로서 지역 

사회 유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Viswanath, Kosicki, Fredin, & Park, 2000,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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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탬과 와이스(Stamm & Weis, 1982)는 지역 사회 거주 기간과 더불어 향후 이

주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지역 사회로 이주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

황전환이 미디어 이용은 물론 지역 사회 유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

구자들은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이라는 변인을 제시하고 개인을 ①임시체류(Drifting, 지역 

사회에 5년 미만 거주했으며 이주 예정인 경우), ②정착진행(Settling, 지역 사회에 5년 미만 

거주했지만 지속적 거주 예정인 경우), ③정착완료(Settled, 지역 사회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한 경우), ④이주예정(Relocating, 지역 사회에 5년 이상 거주했지만 이주 예정

인 경우)으로 분류한다.

지역 사회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임시체류자는 해당 지역 사회의 이슈나 가치를 이해

할 필요성을 덜 느낄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정보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 새로 유입된 정착진행자는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 지역 

미디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Kim, 1988; Lee & 

Tse, 1994; Miglietta & Tartaglia, 2009). 한편 정착완료자는 자신의 삶의 기반을 유지하

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더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구축할 가능성도 높다. 반면에 이주예정자의 경우 새로 정착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으

로 인해 자연스럽게 현재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런 예상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스탬과 와이스(Stamm & Weis, 1982)는 지역 

신문 구독 현상을 고찰했는데 지역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는 임시체류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지역 신문을 새로 구독하는 경우는 정착진행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정착

완료자 집단에서는 꾸준히 구독하는 독자층이 가장 많았으며 이주예정자 집단에서는 그 

독자층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미디어 이용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역 사회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오미영, 2008; Stamm 

et al., 1997). 스탬 등의 연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지역 관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는데 지역 신문과 지역 TV는 정착진행자 집단에서만, 지역 라디오는 정착완료자 

집단에서만 지역 사회 관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임시

체류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지역 사회 관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

내 오미영의 연구에서도 정착완료자 집단의 경우 지역 일간지 구독이 지역 사회 관여에, 

지역 지상파 TV 시청이 지역 일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예정자 집단

의 경우에는 지역 지상파 TV 시청이 지역 일체감과 애착에, 지역 일간지 구독이 소속감, 

애착,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시체류자 집단에서는 지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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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영향력이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4) 한국과 미국의 지역 언론

한국과 미국의 지역 언론 활용 및 효과를 비교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양

국의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환경 및 제도의 차이를 간략하게나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지역 발행 종합일간지는 109개로, 전체 일간지 177개 중 약 61.6%

를 차지한다. 발행규모도 다양해서 ABC협회에 등록된 98개 지역 종합일간지의 발행부수

는 최저 850부(〈대한투데이〉)부터 최고 151,187부(〈부산일보〉)까지 다양하다(한국언론

진흥재단, 2014). 광주(11개), 전북(11개) 등 일간지가 난립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부산

(2개), 강원(2개)처럼 소수만이 발행되는 지역도 있다(지역 신문발전위원회, 2015).

미국의 일간지는 2014년 현재 1,331개다(NAA, 2015, 3, 30). 신문시장의 침체로 인

해 그 숫자는 날로 줄어드는 상황이다.〈뉴욕타임스〉,〈USA 투데이〉,〈월스트리트저

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간지는 지역 도시를 거점으로 한다. 중앙 일간지

가 전국을 시장으로 삼는 한국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 복수의 일간지가 발행

되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한 도시가 한 개의 지역 일간지를 갖는다. 지역 일

간지의 고갈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일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대도시마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생기고 있다(Pérez-Peña, 2009. 3. 12). 다수의 지역 일간지가 한 지역에서 경

쟁하는 한국 상황과는 상당히 대비된다.

한편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역 지상파 TV 방송사는 MBC의 18개 계열사와 지역

민방 10개를 합쳐 28개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3). 하지만 여기에 KBS의 18개 직할국

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46개의 지역 방송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지역 지상파 

TV 환경은 공영방송(KBS 직할국과 MBC 계열사)을 중심으로 민영방송이 혼합된 체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수용자가 대체로 3개의 네트워크(KBS, MBC, SBS)를 

접하는 상황이다. 각 네트워크마다 지역 방송사 거점이 다르고 따라서 방송권역도 네트

워크마다 상이하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DMA(Designated Market Area)라는 210

개의 배타적 방송권역으로 나뉘는데 각 DMA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몇 개의 카운티로 구

성된다(Nielsen, 2013). 2015년 1월 말 현재 FCC 허가를 받은 TV 방송사가 1,785개로

(NAB, 2015, 1, 26), DMA당 평균 8.5개의 방송사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이 ABC, CBS, NBC, FOX 등 거대 지상파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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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며 여기에 공영방송 PBS의 회원사가 공존한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방송권역 내 지

역 방송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 상업방송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한국

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5) 연구 문제

지역 사회 통합 가설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지역 신문이나 지역 지상파 TV와 같

은 전통적 미디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즉,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종 디지털미디어뿐만 아니라 주변사람과의 면대

면 접촉을 통해서도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일간

지와 지역 지상파 TV는 물론, 또 다른 전통적 미디어인 지역 라디오 그리고 웹사이트, 소

셜미디어,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지역 사회 정보 공급원으

로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경로들의 역할이 한국과 미국

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한국과 미국 수용

자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

앞서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지역 미디어 활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개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잘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커뮤니케이

션 경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사회 정보 획득을 위해 다

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활용하는 데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2: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커뮤니

케이션 경로가 달라지는 양상은 한국과 미국 수용자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지역 언론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 습득이 과연 수용자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관여를 증진시키는가에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 속에서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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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유형이 지역 사회 애착 혹은 관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지 뚜렷하고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지역 신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견되기는 했

으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들과 함께 견주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

지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유형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기

여도를 상대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경로들의 기여도가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3: 커뮤니케이션 경로별 활용도가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 수용자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은 지역 사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경

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나아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

이나 관여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에 대한 활용도가 지역 사회 애착이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4: 개인의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경로별 활용도가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양상은 한국과 미국 수용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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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도식화한다. 전통적 지역 언론인 지역 일간지와 지

역 지상파 TV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활용도가 지역 사회 유대, 즉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 및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골격

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라는 미디어 환경 및 제도의 차이 그리고 각 개인의 지역 사

회 정착 수준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

라인 서베이를 실시했다. 한국 자료는 전문적인 자료 수집업체를 통해 수집했는데 자료 

수집업체가 자체적으로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529명의 응답을 연구자에게 전달했다. 

미국 자료는 연구자가 아마존(Amazon)의 Mechanical Turk에서 직접 수집했다. 최초 

506명의 응답자 중에서 설문 응답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최소한의 시간(3분)을 채우지 

않고 제출한 인원(25명)을 제외했다. 따라서 한국 529명, 미국 481명, 총 1,010명의 응

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했다.

표 1. 표본의 속성

구분 한국(n = 529) 미국(n = 481) 구분 한국(n = 529) 미국(n = 481)

성별 연령대

남성 266(50.3%) 243(50.5%) 만19～29세 127(24.0%) 146(30.4%)

여성 263(49.7%) 238(49.5%) 만30～39세 137(25.9%) 153(31.9%)

최종학력 만40～49세 134(25.3%) 83(17.3%)

중학졸업/중퇴 10(1.9%) 5(1.0%) 만50세 이상 131(24.8%) 98(20.4%)

고교졸업/중퇴 96(18.1%) 58(12.1%) 평균 38.9(10.95) 38.3(13.04)

대학재학/중퇴/졸업 349(66.0%) 358(74.4%) 경제수준

대학원재학/중퇴/졸업 74(14.0%) 60(12.5%) 하(下) 51(9.6%) 37(7.7%)

결혼여부 중하(中下) 162(30.6%) 145(30.1%)

미혼 193(36.5%) 196(40.7%) 중(中) 251(47.4%) 280(58.2%)

기혼/동거 317(59.9%) 234(48.7%) 중상(中上) 63(11.9%) 18(3.7%)

이혼/별거/사별 19(3.6%) 51(10.6%) 상(上) 2(0.4%) 1(0.2%)

주: 괄호 밖은 빈도, 괄호 안은 퍼센트이며 평균값이 제시된 경우 괄호 안은 표준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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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본은 남성 266명(50.3%)과 여성 263명(49.7%), 미국 표본은 남성 243명

(50.5%)과 여성 238명(49.5%)으로 두 표본 모두 고른 성별 분포를 보였다[ χ 2(DF = 1)=

.01, p = .94]. 평균 연령은 한국 표본이 평균 38.9세(SD = 10.95), 미국 표본이 평균 38.3

세(SD = 13.04)로 거의 비슷했다[t(1008)= .86, p = .39]. 하지만 20대와 30대의 비율에서 

미국 표본(62.2%)이 한국 표본(49.9%)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한국의 수도권(서울, 인

천, 경기)에는 KBS, MBC 등의 지역 지상파 TV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 지역 거주자를 서베이 참여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 

않았다. 표본의 속성은〈표 1〉과 같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1) 커뮤니케이션 경로별 활용도

미디어 활용이 지역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체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McLeod et al., 1996). 예컨대, 지역 지상파 TV를 하루 평

균 몇 시간 시청하는지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역민의 삶과 관련된 콘텐츠를 얼

마나 시청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가 이런 질문에 구

체적 시청시간을 답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습득

하는 데 각 경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하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했다. 이용시간 

측정보다는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런 주관적 평가가 각 커뮤니케이

션 경로의 활용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지

역 일간지, 지역 지상파 TV, 지역 라디오, 각종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대인 커뮤니케

이션 등 모두 6가지였다. 각 경로에 대해 응답자들은 1(전혀 중요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부

터 5(매우 중요하게 활용한다)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응답했다. 한국에서는 대인 커뮤니

케이션(M = 3.34, 표준편차 1.06)이 가장 높고 지역 라디오(M = 2.60, 표준편차 1.17)가 

가장 낮았다. 미국에서도 대인 커뮤니케이션(M = 3.80, SD = 1.15)이 가장 높았지만 가

장 낮은 것은 지역 일간지(M = 2.52, SD = 1.28)였다(자세한 순위는〈표 2〉 참조).

(2) 지역 사회 애착

로덴불러 등(Rothenbuhler et al., 1996)이 개발한 지역 사회 애착 척도 5항목 중에서 

측정방법이 이질적인 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활용했다. ①나는 내 스스로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사회의 일부라고 느낀다, ②나는 현재의 지역 사회에 거주 중인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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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③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감을 준다, ④어떤 이유로 인해 현재 거주중인 지역 사회를 떠나야 한다면 나는 불

행할 것이다 등이었다. 각 진술문에 대해 응답자는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매우 

동의한다)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응답했다.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은 용인할 만한 수준이

었다(Cronbach’s alpha: 한국 .83, 미국 .87). 평균값은 미국(M = 3.42, SD = 0.91)이 한국

(M = 3.28, SD = 0.6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1008)= 2.79, p＜ .001].

(3) 지역 사회 관여

로덴불러 등(Rothenbuhler et al., 1996)의 지역 사회 관여 척도를 활용했다. ①현재 내

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어떤 중요한 행정적ㆍ정치적 사안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편

이다, ②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한다, ③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④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크든 작든, 개인적 혹은 조직적 활동

을 해 본 적이 있다 등이었다. 각 진술문에 대해 응답자는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매

우 동의한다)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응답했다.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은 용인할 만한 수준

이었다(Cronbach’s alpha: 한국 .80, 미국 .84). 평균값은 한국(M = 3.11, SD = 0.69)과 미

국(M = 3.08, SD = 0.9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008)= .68, p = .49].

(4) 지역 사회 정착 수준

먼저 “지역 사회에 몇 해 동안 거주했는지”를 개방형으로 측정했다. 한국 응답자(M =

22.3, SD = 13.75)의 거주 기간이 미국 응답자(M = 16.9, SD = 14.07)보다 길었다

[t(1008)= 6.17, p＜ .001]. 이어 “향후 몇 년 내에 지역 사회를 떠날 계획이 있는지”를 측

정했다. 한국 응답자 중 이주계획이 ‘있다’는 150명(28.4%), ‘없다’는 379명(71.6%)이

었다. 미국 응답자 중 이주계획이 ‘있다’는 148명(30.8%), ‘없다’는 333명(69.2%)이었

다. 국가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χ 2(1)= .71, p = .40].

스탬과 와이스(Stamm & Weis, 1982)의 방식에 따라 응답자를 4유형으로 분류했다. ①

임시거주자(지역 사회에 5년 미만 거주했으며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 ②초기정착자(지역 사

회에 5년 미만 거주했으며 이주계획이 없는 경우), ③정착완료자(지역 사회에 5년 이상 거주했

으며 이주계획이 없는 경우), ④이주예정자(지역 사회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로 분류했다. 한국은 정착완료자(355명, 67.1%), 이주예정자(113명, 21.4%), 임시

거주자(37명, 7.0%), 초기정착자(24명, 4.5%) 순이었다. 미국은 정착완료자(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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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이주예정자(102명, 21.2%), 초기정착자(69명, 14.3%), 임시거주자(46명, 

9.6%) 순이었다. 양국 모두에서 초기정착자와 임시거주자 수가 적어 통계치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바, 이들을 단기거주자(한국 61명, 미국 115명)로 함께 묶어 분석하기로 했다.

4.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1의 결과

연구 문제 1은 커뮤니케이션 경로별 활용도가 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것

이었다. 따라서 6경로들을 개체 내(within-subjects) 요인으로, 국가(한국 vs. 미국)를 개

체 간(between-subjects) 요인으로 투입하는 혼합모델 반복측정 변량분석(mixed model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주 효과가 도출되었다[Wilks’ Λ = .60, F(5, 1004)=

131.98, p＜ .001, partial η 2
= .40]. 평균값은 대인 커뮤니케이션(M = 3.57, SE = 0.03), 

지역 지상파 TV(M = 3.24, SE = 0.04), 소셜미디어(M = 2.95, SE = 0.04), 웹사이트(M =

2.93, SE = 0.04), 지역 라디오(M = 2.72, SE = 0.04), 지역 일간지(M = 2.63, SE = 0.04) 

순이었다. 사후검증(이하 Holm’s sequential bonferroni 적용) 결과, 소셜미디어와 웹사이

트 차이 그리고 지역 라디오와 지역 일간지 차이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가의 주 효과도 

도출되었다[F(1, 1008)= 19.28, p＜ .001, partial η 2 = .02]. 즉, 모든 경로를 아우른 활용

도에서 미국(M = 3.11, SE = 0.04)이 한국(M = 2.90, SE = 0.0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국가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다[Wilks’ Λ = .92, 

F(5, 1004)= 16.37, p＜ .001, partial η 2 = .08]. 따라서 앞의 주 효과는 상호작용의 관점

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표 2〉는 이 상호작용의 사후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각 경로

에서 국가 간 차이를 보면, 지역 일간지에서만 한국이 미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

역 지상파 TV에서는 양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모든 경로에서는 미국이 한

국보다 높았다. 시각을 달리해 각 국가에서 경로 간 차이를 보면, 한국은 대인 커뮤니케

이션과 지역 지상파 TV가 가장 높았고 이어 웹사이트, 지역 일간지, 소셜미디어, 지역 

라디오 순이었는데 웹사이트와 지역 일간지 차이 그리고 지역 일간지, 소셜미디어, 지

역 라디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았고 지

역 지상파 TV와 소셜미디어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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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지역 라디오, 지역 일간지 순이었다.

〈그림 2〉는〈표 2〉의 평균값을 도식화한 것이다. 지역 일간지에서만 한국이 미국보다 

높고, 지역 지상파 TV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 경로들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구조가 선명했다. 한편 미국 그래프가 그려내는 다각형의 면적이 더 넓어 지역 사회 

정보 습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미국에서 더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국가의 상호작용

구분 한국 미국

지역 일간지 2.74 (0.05) aBC 2.52 (0.05) bE

지역 지상파 TV 3.22 (0.05) aA 3.26 (0.05) aB

지역 라디오 2.60 (0.06) bC 2.84 (0.06) aD

웹사이트 2.81 (0.05) bB 3.06 (0.06) aC

소셜미디어 2.68 (0.06) bC 3.21 (0.06) aB

대인 커뮤니케이션 3.34 (0.05) bA 3.80 (0.05) aA

주 1: 괄호 밖의 수치는 평균(M),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E)이다(〈표 3〉,〈표 4〉도 동일).

주 2: 알파벳 첨자는 Holm’s sequential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로 각 행(row)에서 소문자 첨자가, 각 열

(column)에서 대문자 첨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표 3〉도 

동일).

그림 2.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국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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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2의 결과

연구 문제 2는 커뮤니케이션 경로별 활용도가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양국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선 분석에 정착 수준(단기거주자, 정착완

료자, 이주예정자)을 개체 간 요인으로 추가 투입하는 혼합모델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

시했다.1) 일단 정착 수준의 주 효과[F(2, 1004)= 6.85, p = .001, partial η 2
= .01]가 도출

되었다. 모든 경로를 아우른 활용도에서 정착완료자(M = 3.06, SE = 0.03), 이주예정자

(M = 2.98, SE = 0.05), 단기거주자(M = 2.81, SE = 0.06) 순서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

과, 정착완료자와 단기거주자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이주예정자는 나머지 두 집단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착 수준과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상호작용효과(Wilks’ Λ = .97, F(10, 2000)= 2.70, p

= .003, partial η 2
= .01)도 도출되었다.〈표 3〉은 이 상호작용의 사후검증 결과를 보여준

다. 각 경로에서 정착 수준 간 차이를 보면, 지역 일간지에서는 정착완료자가 단기거주

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 지상파 TV에서는 정착완료자와 이주예정자가 단기

거주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 라디오에서는 정착완료자가 이주예정자와 단기

거주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전통적 매스미디어의 활용도는 대체적으로 정착

완료자, 이주예정자, 단기거주자 순서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시각을 달리해 각 정착 수준에서 경로 간 차이를 보면 단기거주자의 경우 대인 커뮤니

케이션이 가장 높았고, 지역 지상파 TV, 웹사이트, 소셜미디어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 라디오와 지역 일간지는 가장 낮았다. 정착완료자의 경우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고, 지역 지상파 TV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 소셜미디

어, 웹사이트, 지역 라디오, 지역 일간지 순이었다. 지역 일간지는 지역 라디오와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가장 낮았다. 한편 이주예정자의 경우 경로들의 평균값이 단기거

주자보다 조금씩 높아졌을 뿐, 단기거주자들에서와 동일한 순서를 보였다.

〈그림 3〉은〈표 3〉의 평균값을 도식화한 것이다. 지역 일간지, 지역 지상파 TV, 지역 

라디오에서는 정착 수준 간에 차이가 있지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대인 커뮤니케이션

 1) 분석 결과, 연구 문제 1에서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주 효과[Wilks’ Λ = .66, F(5, 

1000)= 101.64, p＜ .001, partial η 2 = .34], 국가의 주 효과[F(1, 1004)= 26.60, p＜ .001, 

partial η 2 = .03],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국가의 상호작용효과[Wilks’ Λ = .94, F(5, 1000)=

12.65, p＜ .001, partial η 2 = .06]가 도출되었으나 반복해서 논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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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정착 수준의 상호작용

구분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

지역 일간지 2.35 (0.09) bC 2.74 (0.05) aD 2.58 (0.08) abC

지역 지상파 TV 2.86 (0.09) bB 3.36 (0.05) aB 3.19 (0.08) aB

지역 라디오 2.46 (0.10) bC 2.83 (0.05) aCD 2.55 (0.09) bC

웹사이트 2.83 (0.10) B 2.89 (0.05) C 3.01 (0.08) B

소셜미디어 2.80 (0.10) B 2.93 (0.05) C 3.01 (0.09) B

대인 커뮤니케이션 3.52 (0.09) A 3.59 (0.05) A 3.53 (0.08) A

그림 3.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정착 수준의 상호작용

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착 수준별 그래프가 그려내는 

다각형의 면적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 정보 습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단기거주

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고, 정착완료자 집단에서 가장 활발하며, 이주예정자 

집단의 경우 다시 덜 활발해지는 구조가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착 수준이 커뮤니케이션 경로 및 국가와 함께 만들어내는 삼원상호작용

효과[Wilks’ Λ = .98, F(10, 2000)= 2.33, p = .01, partial η 2 = .01]가 도출되었다.〈표 4〉는 

이 삼원상호작용의 사후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단기거주자를 살펴봤다. 각 경로에서 국가 간 차이를 보면, 지역 라디오, 웹사이

트, 소셜미디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

역 일간지와 지역 지상파 TV에서는 양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국가에서 경로 

간 차이를 보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양국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에서 지역 지상파 

TV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높은 값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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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커뮤니케이션 경로, 정착 수준, 국가의 삼원상호작용

구분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지역 일간지 2.44(0.15) BC 2.26(0.11) D 2.82(0.06) B 2.65(0.07) E 2.67(0.11) C 2.49(0.12) C

지역 지상파 TV 2.83(0.14) AB 2.90(0.10) C 3.30(0.06) A 3.42(0.07) B 3.16(0.10) AB 3.23(0.11) B

지역 라디오 2.13(0.16) bC 2.79(0.12) aC 2.70(0.07) B 2.96(0.08) CD 2.50(0.12) C 2.60(0.12) C

웹사이트 2.38(0.15) bBC 3.29(0.11) aB 2.88(0.06) B 2.90(0.07) D 2.83(0.11) BC 3.20(0.12) B

소셜미디어 2.31(0.17) bBC 3.30(0.12) aB 2.74(0.07) bB 3.13(0.08) aC 2.71(0.12) bC 3.30(0.13) aB

대인 커뮤니케이션 3.26(0.14) bA 3.78(0.10) aA 3.35(0.06) bA 3.84(0.07) aA 3.35(0.10) A 3.71(0.11) A

주: 알파벳 첨자는 Holm’s sequential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로 개별 정착 수준의 각 행(row)에서 소문자 

첨자가, 열(column)에서 대문자 첨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 한국(상)과 미국(하)에서 정착 수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경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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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가, 미국에서는 지역 일간지가 가장 낮았다.

정착완료자의 결과를 살펴봤다. 각 경로에서 국가 간 차이를 보면 소셜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머지 경로에서는 양국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국가에서 경로 간 차이를 보면, 역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양국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에서는 다시 지역 지상파 TV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높은 값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경로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미

국에서는 경로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고 여전히 지역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주예정자의 결과를 살펴봤다. 각 경로에서 국가 간 차이를 보면, 유일하게 소셜미

디어에서만 미국이 한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머지 모든 경로에서는 양국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국가에서 경로 간 차이를 보면, 역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양국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지역 지상파 TV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높은 값을 기록했다. 반면에 지역 라디오와 지역 일간지는 양국 모

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는 삼원상호작용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서 세 집단의 평균값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머지 경로에서는 단

기거주자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평균값을 지니고 있음이 선명했다. 미국의 

경우, 역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세 집단의 평균값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지역 일간지와 지역 지상파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기거주자가 다른 집단들에 비

해 낮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역 라디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에서는 단기거

주자의 평균값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거나 오히려 높은 구조가 확인되었다.

3) 연구 문제 3의 결과

연구 문제 3은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이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이 양국

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지역 사회 애착과 지역 사회 관여를 각각 예

측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국가별로 실시했다. 1단

계에서는 통제변인의 취지에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

인 그리고 지역 사회 거주 기간, 이주계획을 투입했다. 2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경로

들을 투입했다.〈표 5〉는 그 결과이다. 모든 분석에서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들은 유

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단계에 투입된 커뮤니케이션 경로 변인들도 설명

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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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역 사회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먼저 경제수준, 거주 기간, 이주계획

(없음)이었다. 이들은 1단계는 물론 2단계에서도 유의미했다. 커뮤니케이션 경로 중에서

는 유일하게 지역 일간지(β = .12, p = .02)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지역 

사회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먼저 경제수준과 이주계획(없음)이었다. 커뮤니케이

션 경로 중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β = .19, p＜ .001), 지역 라디오(β = .10, p = .02), 

지역 일간지(β = .09, p = .05) 순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지역 일간지는 한국과 미국 모

두에서, 지역 라디오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미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지역 사회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먼저 성별(남성), 연령, 경제수준이

었다. 이들은 1단계는 물론 2단계에서도 유의미했다. 커뮤니케이션 경로 중에서는 지역 

일간지(β = .15, p = .002), 대인 커뮤니케이션(β = .12, p = .01), 소셜미디어(β = .11, p =

.03) 순으로 유의미했다. 미국에서 지역 사회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먼저 연령과 

이주계획(없음)이었다. 커뮤니케이션 경로 중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β = .21, p＜

.001), 지역 일간지( β = .16, p＜ .001), 지역 라디오( β = .10, p = .02), 웹사이트( β =

.10, p = .03) 순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지역 일간지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유의미한 

표 5. 지역 사회 관여 및 애착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지역 사회 애착 지역 사회 관여

한국(n = 529) 미국(n = 481) 한국(n = 529) 미국(n = 481)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성별 -.03 -.04 .01 -.01 -.09* -.10* .02 .00

연령 .05 .05 .08 .07 .27*** .26*** .14** .14**

교육 수준 .05 .05 -.02 -.01 .08 .08 .07 .07

경제수준 .19*** .16*** .15*** .11** .20*** .18*** .03 -.02

거주 기간 .15*** .11** .06 .06 .06 .03 .07 .08

이주계획 -.24*** -.23*** -.41*** -.39*** -.05 -.04 -.14** -.12**

지역 일간지 - .12* - .09* - .15** - .16***

지역 지상파 TV - .07 - .03 - .02 - .00

지역 라디오 - .05 - .10* - .04 - .10*

웹사이트 - .07 - .02 - -.02 - .10*

소셜미디어 - .08 - .05 - .11* - .09

대인 커뮤니케이션 - .07 - .19*** - .12** - .21***

F 14.64*** 13.84*** 23.78*** 18.77*** 14.70*** 13.57*** 5.63*** 12.69***

Adjusted R 2 .13 .23 .22 .31 .13 .22 .05 .23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 β )이다(〈표 6〉,〈표 7〉도 동일).

주 2: 성별(남성 0, 여성 1)과 이주계획(없음 0, 있음 1)은 더미변수이다(성별은〈표 6〉,〈표 7〉도 동일).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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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미국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반면에 지역 지상파 TV는 한국과 미국 어디

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역 사회 애착 결과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지역 라디오의 영향력이 도출되었다.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미국에서는 웹사이트의 영향력이 도출되는 차이도 발견되었다.

4) 연구 문제 4의 결과

연구 문제 4는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이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사회 정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국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국 수용

자를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로 세분화해 일련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

다. 앞서 실시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통제변인들의 영향

력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위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모든 변인

들을 한꺼번에 투입했다. 한편 집단 구분 변인으로 활용된 개인의 정착 수준은 거주 기

간과 이주계획을 결합한 것이므로, 거주 기간과 이주계획은 투입에서 제외했다.

〈표 6〉은 지역 사회 애착 관련 결과다. 유의미한 변인이 정착 수준별로, 국가별로 다소 

달랐다. 한국 단기거주자의 경우 회귀식 자체는 물론 어떤 변인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

표 6. 정착 수준별 지역 사회 애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

한국(n = 61) 미국(n = 115) 한국(n = 355) 미국(n = 264) 한국(n = 113) 미국(n = 102)

성별 .16 .10 -.09 -.06 -.07 -.02

연령 -.08 .08 .06 .11 .20* .19

교육 수준 .12 -.01 .01 -.06 .14 .05

경제수준 .08 .13 .19*** .08 .04 .19

지역 일간지 .01 .04 .14* .09 .16 .17

지역 지상파 TV .09 -.21 .08 .17** .13 -.11

지역 라디오 .34 .22 .01 .19** .01 .16

웹사이트 .01 .15 .07 .03 .05 -.15

소셜미디어 -.06 .16 .05 -.05 .17 .30*

대인 커뮤니케이션 .13 .13 .07 .15* .05 .18

F 1.95 2.75** 5.98*** 5.47*** 2.71** 3.03**

Adjusted R 2 .14 .13 .12 .15 .13 .17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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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단기거주자의 경우 회귀식은 유의미했으나 어떤 변인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정

착완료자의 경우 경제수준(β = .19, p＜ .001)과 지역 일간지(β = .14, p = .02)가 유의미

했다. 미국 정착완료자의 경우 지역 라디오(β = .19, p = .003), 지역 지상파 TV(β = .17, 

p = .01), 대인 커뮤니케이션(β = .15, p = .02) 순으로 유의미했다. 한국 이주예정자의 경

우 연령(β = .20, p = .04)만 유의미했고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국 이주예정자의 경우 소셜미디어(β = .30, p = .03)만이 유의미했다.

앞서 연구 문제 3에서 지역 일간지가 한국의 지역 사회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

여주었는데 그것은 주로 정착완료자 집단에서 두드러진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미

국 결과에서 특기할 점은, 연구 문제 3에서 도출되었던 지역 일간지의 영향력이 사라지

고 지역 지상파 TV가 정착완료자의 지역 사회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새로 드러난 것이

다. 연구 문제 3에서 도출되었던 지역 라디오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또한 정착

완료자 집단에서 두드러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표 7〉은 지역 사회 관여 관련 결과다. 한국 단기거주자의 경우, 지역 일간지(β = .31, 

p = .03)와 대인 커뮤니케이션(β = .41, p = .002)이 유의미했다. 미국 단기거주자의 경우 

회귀식 자체는 물론 어떤 변인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정착완료자의 경우, 연령(β =

.26, p＜ .001), 경제수준(β = .21, p＜ .001), 지역 일간지(β = .17, p＜ .001)가 유의미

했다. 미국 정착완료자의 경우 연령(β = .15, p = .01), 지역 일간지(β = .17, p = .01), 대

표 7. 정착 수준별 지역 사회 관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단기거주자 정착완료자 이주예정자

한국(n = 61) 미국(n = 115) 한국(n = 355) 미국(n = 264) 한국(n = 113) 미국(n = 102)

성별 -.02 .06 -.07 .00 -.25** -.07

연령 .17 .10 .26*** .15* .27** .24*

교육 수준 .15 .11 .08 .03 .08 .16

경제수준 .11 .02 .21*** .02 .09 -.14

지역 일간지 .31* .17 .17** .17** -.03 .14

지역 지상파 TV -.06 -.11 .01 .02 .21 -.01

지역 라디오 .06 .18 -.01 .12 .14 .16

웹사이트 .17 .10 -.06 .11 -.05 .08

소셜미디어 -.12 .02 .12 .05 .29** .27*

대인 커뮤니케이션 .41** .16 .11 .24*** -.04 .16

F 4.80*** 2.62** 9.26*** 7.11*** 4.37*** 4.19***

Adjusted R 2 .39 .12 .19 .19 .23 .24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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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커뮤니케이션(β = .24, p＜ .001)이 유의미했다. 한국 이주예정자의 경우 성별(남

성)(β = -.25, p = .005), 연령(β = .27, p = .003), 소셜미디어(β = .29, p = .005)가 유의

미했다. 미국 이주예정자의 경우 연령(β = .24, p = .01)과 소셜미디어(β = .27, p = .04)

가 유의미했다.

앞서 연구 문제 3에서 지역 일간지가 양국 모두에서 지역 사회 관여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에서는 단기거주자 및 정착완료자 집단에서, 미국에서는 정착완

료자 집단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역 지상파 TV는 이번에도 양국

의 지역 사회 관여에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연구 문제 3에서 도출되었던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한국에서는 단기거주자에서, 미국에서는 정착완료자에서 두드

러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연구 문제 3에서 도출되었던 미국 지역 라디오와 웹사

이트의 효과는 표본의 분할로 인해 사라졌고 양국 모두에서 소셜미디어가 이주예정자의 

지역 사회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수용자가 지역 사회 정보 습득 창구로서 지역 언론을 중요하게 활용하

는지 그리고 그 활용이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관여 증진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미국 수용자와 비교분석했다.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 유대 강화라는 기본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수용자의 인식을 통해 짚어보려는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발

견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결과는 지역 정보 공급원으로서 지역 일간지의 위상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경로보다 뒤처짐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 공통된 경향이었는데, 특히 미국에

서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미디어가 지역 일간지를 이미 추월한 양상이 발

견된다. 하지만 지역 사회 유대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논의를 옮겨가는 순간 이야기는 달

라진다. 비록 지역 정보 공급원으로서 지역 일간지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

이 사실이지만 지역 일간지를 통한 지역 정보 습득은 지역 사회 애착과 관여 모두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대에 미치는 지역 신문의 영향을 꾸준히 증명

해온 기존 연구 결과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다. 특히, 한국에서 

지역 일간지는 단기거주자의 지역 사회 관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 일간지가 지역 사회에 새로 유입된 구성원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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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더욱 눈여겨 볼 집단은 정착완료자다. 이들은 

지역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구성원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지역 일간지가 정착완료자의 지역 사회 애착 및 관여 

모두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일간지가 지역 사회의 핵심 구

성원 사이에서 지역 사회 유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함을 방

증한다. 이런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 일간지는 지역 사회 유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판 

삼아 더 다양한 수용자에게 지역 정보 제공자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 지상파 TV 관련 결과는 지역 일간지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지역 지상파 

TV는 양국 모두에서 지역 정보 공급원으로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에서

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지상파 TV가 지역 사회 유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역 일간지나 여타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진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지역 지상파 TV는 정착완료자 집단을 비롯해 어떤 정착단계

에 있는 개인에게도 지역 사회 애착이나 관여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서 지역 지상파 TV가 그나마 정착완료자의 지역 사회 애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현

실과 대비된다. 지역 지상파 TV는 영상매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 일간지보다는 수용

자 확보가 용이하다. 하지만 우월한 매체 특성과 지위가 지역 사회 유대라는 기본 책무

로 이어지지 못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런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 지상파 TV는 자

신들의 폭넓은 도달력에 안주하지 말고 수용자를 지역 사회의 정치사회적 참여자로 유

인하기 위한 콘텐츠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구의 발견 중 하나는 양

국 모두에서 매스미디어보다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역 정보 공급원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역 정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유통되고 그것이 대

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사회 유대에 영향을 미칠만

한 중요한 지역 정보는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깊이 있게 공유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서는 지역 사회 관여에, 미국에서는 지역 사

회 애착과 관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대

인 커뮤니케이션은 지역 사회 관여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지역 사회 애착이

라는 정서적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관여라는 행위적 차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한다. 그런데 미디어 이용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고 이것이 지역 사회 유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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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s, Lee, Neuendorf, & Atkin, 2007; Mahrt, 2008). 그렇다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

위를 미디어 이용과 지역 사회 유대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mediator)으로 배치하는 

연구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지역 

사회 관련 정보의 ‘습득’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전파’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 행위를 포괄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측정해 이것의 매개 역할을 고찰하는 

것도 흥미롭겠다.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의견지도자의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이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 수용자는 지역 사회 

정착 수준의 어떤 단계에서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지역 정보 습득을 중요하게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의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의 소셜미디어 이용 양상에 대

한 성찰을 제기한다. 소셜미디어가 날로 대중화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용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보 욕구나 관심과는 유리된 채, 지극히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이용에 머

무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다. 물론 이번 결과만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

다. 이번 연구에서 양국 표본의 평균 연령이 거의 비슷했으나 미국 표본에서 20～30대 

젊은 층 비율이 조금 높았다. 표본의 미묘한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한편 소셜미디어와 지역 사회 유대 관련 결과는 흥미롭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주예정자의 지역 사회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 사회로부터의 이주를 앞둔 개인의 경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촉발제가 매

스미디어로부터 소셜미디어로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이유와 원리

를 규명해 보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라디오와 지역 사회 유대의 관련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역 라디오는 지역 사회 애착과 관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역 사회 정착이 완료된 개인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6년 라디오 소유규제 완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라디오의 역

할이 많이 쇠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들이 

지역매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박남기, 2012) 그리고 지역

뉴스 공급원으로서 공영라디오 NPR에 대한 높은 신뢰도(Brewer & Pritchard, 2008; Pew 

Research Center, 2014) 등이 이번 결과와 관련 있을 듯하다. 미국 사회에서 지역 라디오의 

어떤 특성이 지역 사회 유대에 기여하게 만드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함의와 더불어 이번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째, 서베이 방법을 이용한 문화 간 비교 연구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표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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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양국 표본이 인구사회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양국을 대표하는 표본이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양국 모두에서 시도된 

온라인 자료 수집도 온라인에 익숙한 이들을 과도하게 표집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번 연구가 포괄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이 존재한다. 지역의 주간지, 

무가지, 기관지와 같은 인쇄매체를 비롯해 지역 케이블채널도 있다. 중앙의 미디어도 

지역 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일 수 있다(Mastin, 2000). 다양한 미디어 유형을 

포괄하는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 임시거주자와 초기정착자를 단기거주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

어 분석했다. 하지만 두 집단은 지역 정보 습득과 그 효과에서 여러 가지로 다를 가능성

이 있다. 분석 결과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역 사회 애착에서 초기정착자(M = 3.47, SD = 0.79)가 임시거주자(M = 2.74, SD =

0.8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174)= 5.87, p＜ .001], 지역 사회 관여에서도 초기정

착자(M = 2.99, SD = 0.85)와 임시거주자(M = 2.73, SD = 0.87)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

에 근접했다[t(174)= 1.76, p = .08].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보해 두 집단

의 차이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경로별 활용도 측정은 응답자가 각 경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

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응답자가 각 경로를 통해 지역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정확히 회상해내기가 쉽지 않고 각 경로의 활용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

적 판단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한 측정방법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 이용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 미디어 이용과 지역 사회 유대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이다.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패널조사를 시도하거나(예, Hoffman & 

Eveland, 2010), 지역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지역 사회 애착이나 관여가 어떻게 변하는

지 그 변화량을 측정할 필요도 있다(예, Stamm et al., 1997).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애착이나 관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응답자마다 인식한 지역 

사회 범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개인은 시ㆍ군ㆍ구 혹은 그보다 좁은 범위를, 

어떤 개인은 광역시ㆍ도 혹은 그보다 넓은 범위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양혜승, 2014 

참조). 따라서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 사회 범위를 고려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듯하다.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언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발

견할 수 있었다. 디지털미디어의 번성이 지역 언론의 위기를 불러오지만 이런 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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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와 그 구성원을 위한 기본 책무를 다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라야만 지역 언론은 진정한 

존재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위기의 타개책도 어쩌면 그 답변을 위한 고민 속에서 찾

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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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US

Audiences in the Effects of Local Media Us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Community Ties

Hyeseung Yang

Associate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Surveys were administered in South Korea(n = 529) and the U.S.(n = 481) to examine how 
individuals use local media to acquire information regarding their communities and if the 
local media use may lead to their community attachment and involvement. The roles of 
local daily newspapers and local broadcast were compared with those of local radio, websites, 
social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the function of settling stages were also 
explored by dividing individuals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newcome, settled, and 
relocating. The survey data showed that in both countries, local dailies were not used 
importantly for local information when compared with other communication channels, wit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ing the most important and local broadcast also being quite 
important. However, the data revealed that local dailies may contribute to both community 
attachment and involvement in both countries. Specifically, local dailies were found to 
increase community involvement among newcomers as well as community attachment and 
involvement among settled residents in Korea. In contrast, local broadcast was found to 
increase only community attachment only among settled residents in the U.S., whereas it 
affected neither community attachment nor involvement in any of the three settling stages 
in South Korea. Findings and subsequent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local newspapers, local broadcast, settling stage,

community ties, community attachment, community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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